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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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목회의 현실과 미래 

농어촌 목회자 5명 중 1명, ‘10년 후 우리교회 성장할 것’!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①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② ‘나이듦’에 대한 5060세대의 인식 

[넘버즈 칼럼] 
2025 대한민국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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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농어촌 목회자 5명 중 1명, 
‘10년 후 우리교회 성장할 것’!

현재 우리의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득 감소, 
산업화 영향 등으로 점차 낙후되어 기반이 흔들리고 있
다. 교인들 대부분이 고령층인 농어촌 교회 또한 심각
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대로라면 존속이 어려운 상
황까지 몰리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2023년에 ‘농
어촌교회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2024년 8월, 농어촌
교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면 농어촌 목회자의 절반 가까이
(47%)가 한때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며, 절
반이 넘는 목회자(57%)는 향후 10년 내 교회가 축소되
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녹록지 않은 농어
촌 목회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농어촌 교회 목회
자 5명 중 1명(21%)은 10년 후 시무교회가 성장할 것
이라는 희망적 의견을 피력해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기독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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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장통합 농어촌 교회 및 목회자 실태조사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예장통합 소속 농어촌교회 담임목사

조사 방법 비대면/대면 설문 조사

표본 규모

1,835명 (유효 표본) 

-전체 3,038개 교회 담임목사 대상 조사 (회수율 60.4%)

표본 추출 편의 추출(Convenience Sampling)

조사 기간 2024년 2~3월 (약 1개월 진행)

조사 기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교회발전위원회

연령 표본 수 백분율

40대 이하 182 9.9%

50대 781 42.6%

60대 이상 841 45.8%

무응답 31 1.7%

계 1,83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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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교회 실태] 
전체 농어촌 교회 10곳 중 6곳, 출석 교인 수 30명 미만!01

• 지난 주일예배에 출석한 성인 교인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10~19명’이 25%로 가장 많았다. 50명 미만인 교회의 
비중은 76%, 30명 미만인 교회의 비중은 60%로 10곳 중 6개 교회에 해당했다. 

• 교회의 교역자 수(담임목사 포함)는 ‘1명’이 83%로 가장 많았다. 담임목사 ‘나 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대부
분인 것이다.

[그림] 출석 교인 수 (농어촌 교회 목회자, 지난 주일예배 참석 성인 기준, %)

Note) ‘무응답’ 제외 

• 2023년 기준 교회의 연간 재정 규모로는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이 20%로 가장 많았으며, ‘2천만 원 미만’은 총 
29%, ‘4천만 원 미만’은 절반 가까이인 총 45%를 차지했다. 

[그림] 교회 연간 재정 규모 (농어촌 교회 목회자, 2023년 기준, %)

Note) ‘무응답’ 제외 

[그림] 교회 교역자 수 (농어촌 교회 목회자)

10명 
미만

10~ 
19명

20~ 
29명

30~ 
39명

40~ 
49명

50명 
이상

23

6
11

19
25

16

30명 미만 
60%

2명
11%

1명
83%

3명 이상 
6%

교회 1년 예산 4천만 원 미만, 45%!

4천만 원 미만 
45%

1천만 원 
미만

1~2천만 원 
미만

2~4천만 원 
미만

4~6천만 원 
미만

6천만 원 
~1억 원 미만

1~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66

16

11
15

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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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예배 참석 기준으로 주 연령대를 물어본 결과, ‘60~70대’가 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80대 이상’이 
19%로 높았는데, 주 연령대가 ‘60대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회의 비율은 86%에 달했다. 

[그림] 출석 교인 주 연령대 (농어촌 교회 목회자, 지난 주일예배 참석 성인 기준, %)

• 시무교회의 가장 심각한 외부 문제로는 ‘농어촌 인구 고령화’(82%)와 ‘농어촌 인구 감소’(80%)가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했다. 내부 문제로도 ‘교인 감소’(62%)와 ‘교인 고령화’(58%)가 가장 높게나, 내외부 문제 요인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 인구 변동은 출생, 사망, 이동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 저출산과 평균 수명 증가,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동시
에 진행되면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농어촌 교회의 고령화와 교인 감소 문제 역시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 교회의 외부 문제 (농어촌 교회 목회자, 
          1+2순위, 상위 4위, %)

Note) ‘무응답’ 제외 

20~30대 40~50대 60~70대 80세 이상

19

67

11
2

출석 교인 주 연령대, 60대 이상이 86%!

[그림] 교회의 내부 문제 (농어촌 교회 목회자, 
          1+2순위, 상위 4위, %)

Note) ‘문제 없음’, ‘기타’, ‘무응답’ 제외

농어촌 
인구 고령화

농어촌 
인구 감소

농어촌 
소득 감소

농어촌 
생활환경 
부적합

711

8082

교인 
감소

교인 
고령화

열악한 
교회 재정

교인과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

12

39

5862

60대 이상 
86%

[농어촌 목회 인식] 
농어촌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02



6

• ‘현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현재 떠날 생각이 있다’ 26%, ‘전에 있었지만, 지금
은 없다’ 22%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한 번이라도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절반 정도인 
47%에 달했다. 

• 담임목사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해본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50
대 이하 응답자의 경우, ‘현재 떠날 생각이 있다’는 비율이 34%로,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그림] 현 교회를 떠날 생각한 적 있는 비율 (농어촌 교회 목회자, %)

농어촌 목회자 절반 가까이, ‘교회 떠날 생각 한 적 있어’!

• 현재 교회를 떠날 의사가 있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떠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
해서’(41%), ‘교회의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24%), ‘경제적으로 힘들어서’(1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
면 50대 이하 목회자는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서’, 60대 이상 목회자는 ‘교회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와 ‘경제
적으로 힘들어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이유 
          (현재 교회 떠날 의사 있는 목회자, 상위 5위, %)

Note) 합이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전체 50대 이하 60대 이상

25

19
22

17

34
26

42

53
47

현재 있음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음

교회 떠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새로운 도전과 발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서

교회의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22
28

33

11

22

44
50대 이하 60대 이상

[그림]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이유 (현재 교회 떠날 의사 
          있는 목회자, 연령별, 상위 3위, %)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서

교회의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도시 
(다음세대) 
목회를 
위해서

농어촌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55

14

24

41

Note) ‘기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의 백분율임 



7

• 교회를 떠날 의사가 있었지만 철회한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50대 이하 목회자는 ‘농어촌 목회
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됨’(37%)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그다음으로 ‘적응이 됨’(25%)이 뒤를 이었다. 

• 60대 이상 목회자의 경우 ‘(교회를 떠나기에는) 나이가 많음’(47%) 이유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 교회를 떠날 의사 철회 이유 (현 교회 떠날 의사 있었지만 철회한 목회자, 연령별, 50대 이하 기준 상위 5위, %)

•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향후 10년 이후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물어본 결과, ‘현재보다 교인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
답이 45%로 가장 높았다. 교회 유지가 어려워 ‘인근 교회와 통합하거나 폐지될 가능성 있음’(12%)까지 더하면 57%
가 현 교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반면, ‘현재보다 교인 수와 사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한 목회
자는 21%로 나타났다. 즉 5명 중 1명의 농어촌 목회자는 자신의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지를 피력했
다. 

•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 목회자(26%)가 60대 이상 목회자(16%)보다 교인 수와 사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
인 전망을 더 많이 내놓았다.

[그림] 10년 이후 교회 전망 (농어촌 교회 목회자, %)

50대 이하 목회자의 교회 떠날 생각 접은 이유, ‘농어촌 목회에 대한 소명’!

Note) ‘기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의 백분율임

현재보다 교인 수 
/사역 확대

현재와 
비슷한 수준

현재보다 
교인 수 감소

인근 교회 
통합 또는 폐지

12

45

2121

[농어촌 교회의 미래와 희망] 
농어촌 목회자 5명 중 1명, ‘10년 후 우리 교회 성장할 것’!03

농어촌 목회에 
대한 소명 갖게 됨

적응이 됨 다른 교회로 갈 
기회가 없음/놓침

교인들이 
붙잡음

나이가 많음 
(은퇴 앞둠)

47

91211
19

7
1212

25

37

50대 이하 60대 이상

교인 수 감소, 교회 통합/폐지 
57%

Note) ‘기타’,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의 백분율임 

[그림] 10년 이후 교회 전망 (농어촌 교회 목회자, 연령별, %)

50대 이하

60대 이상 63

52

21

22

16

26

교인 수/사역 확대
현재와 비슷한 수준
교인 수 감소 또는 인근 교회 통합/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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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농어촌 교회의 운영과 발전 위해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마을목회 실시’(59%)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 교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어르신 돌봄이나 귀농 귀촌자의 필요를 지원하는 방안
을 주요 대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그 외 ‘도시 교회 및 단체와의 연계 협력 운영’(39%), 그리고 영농조합이나 교육센터와 같은 ‘교회 재정 자립을 위
한 방안 마련’(32%)이 뒤를 이으며, 농어촌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접근 의견이 나왔다.

[그림] 농어촌 교회 운영/발전 위해 필요한 노력 (농어촌 교회 목회자, 1+2순위, 상위 5위, %)

농어촌 교회 발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마을목회’!

• ‘향후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목회자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응답
이 38%로 희망 없다는 말을 거부하였으며, 이어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게 하지 않을 것이다’(25%), ‘향후 농어촌 교
회에 희망이 없다는 말에 동의한다’(23%)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전망보다는 목회자의 역량 또는 믿
음으로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더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 농어촌 교회의 장점으로 ‘목회자 재량권과 다양한 기회가 많음’(29%)과 ‘시간이 많음’(20%)이 주요하게 꼽혔다. 이
는 앞서 ‘목회자의 노력에 따라 교회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의견과 맥락을 같이하며, 농어촌 교회가 갖는 자율성과 가
능성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의견에 대한 인식 
          (농어촌 교회 목회자, 상위 3위, %)

*영농조합법인, 지역복지센터, 교육센터, 힐링센터 등 

농어촌 목회자 10명 중 4명, ‘목회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희망 있다’!

마을목회 실시(어르신/귀농어촌자 맞춤형)

도시 교회/단체와의 연계/협력 운영

교회 재정 자립 위한 방안 마련*

충실한 목회

목회자 이중직 수행 23

29

32

39

59

[그림] 농어촌 교회의 장점 
          (농어촌 교회 목회자, 상위 3위, %)

목회자가 
하기 나름이다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게 
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농어촌 
교회에 희망이 
없다'에 
동의한다

2325

38

목회자 재량권과 
다양한 기회가 
많음

시간이 
많음

공동체 
문화가 있음

13
2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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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목회자의 경제 실태] 
사례비만으로 생활 가능한 농어촌 목회자, 5명 중 1명에 불과!04

• 이번에는 농어촌 교회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본다. 교회 사례비만으로 가정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
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해, 대부분의 농어촌 목회자가 사례비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하 응답자의 경우, ‘가능하다’는 비율이 17%로 더욱 낮았다. 

• 또한, 전체 응답자의 53%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0대 이하 목회자의 부채 보유 비율은 59%로 
평균보다 높아, 젊은 목회자일수록 자녀 양육 등의 요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교회 사례비만으로 가정생활 가능 여부 
          (농어촌 교회 목회자)

Note) 합이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목회 외에 다른 경제활동, 즉 이중직을 갖는 것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전체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 이중직 찬성 비율이 78%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
이다. 

• 현재 이중직 여부에 대해서는 15%의 목회자가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50명 미만 전국 소형교회 목회자의 
평균 이중직 비율(32%)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 정도이다. 배우자의 경제활동 비율도 41%로, 전체 소형교회 목회자 
배우자의 경제활동 비율(54%)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림] 이중직 ‘찬성’ 비율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2022.05.25.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981명, 모바일 조사, 2022.04.27.~04.30.)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2023.04. (전국 담임목사 802명, 온라인 조사, 2023.01.31.~02.12.)

[그림] 부채 유무 (농어촌 교회 목회자)

[그림] 이중직 여부 (%)

농어촌 목회자의 이중직 비율, 본인 15%, 배우자 41%!

부족함
77%

가능함
20%

잘 모르겠음/무응답 
4%

없다
44%

있다
53%

잘 모르겠음/무응답 
3%

50대 이하 
60대 이상

연령별

17% 
24% 50대 이하 

60대 이상

연령별

59% 
46%

목회자 
전국 평균*

농어촌 교회 
목회자

69
78

본인 배우자

54

32
41

15

농어촌 교회 목회자
전국 소형교회 목회자**(교인 수 5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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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현재 이중직 여부를 고민 중인 목회자(N=221)를 대상으로, 이중직 참여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질문했다. 
그 결과,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이중직 직업 정보 제공’(3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교육 지
원’(21%), ‘경비 지원’(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중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경제적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
에서, 교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그림] 이중직 참여를 위한 필요 사항 (이중직 고민 중인 목회자, 상위 4위, %)

이중직 참여를 위한 필요 사항, ‘직업 정보 제공’!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이중직 직업 정보 제공

교육 지원(전문기술, 연수 등)

경비 지원(농지, 건물, 차량, 장비 등 빌리거나 살 수 있는)

이중직의 정당성에 대한 신학적 정리 7

16

2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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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넘버즈 인사이트

1. 출석 교인 주 연령대, 60대 이상이 86%!  
  - 지난 주일예배에 출석한 성인 교인 수는 ‘30명 미만’이 60%를 차지했으며, 주 연령대는 ‘60대 이상’이라고 

응답한 교회의 비율은 모두 86%에 달했다.  
2. 농어촌 목회자 5명 중 1명, ‘10년 후 우리교회 성장할 것’! 
  - 시무 교회의 10년 이후 전망을 물어본 결과, 57%가 ‘현재보다 교인 수가 감소’(45%)하거나 ‘인근 교회와 통

합 또는 폐지’(12%)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현재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한 목회자는 21%로 나타났다. 
3. 농어촌 교회 발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마을목회’! 
  - 농어촌 교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는 ‘마을 목회 실시’(5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호 요약

▶ [영상] 농촌교회는 절박합니다. (예장통합 농어촌교회발전위원회 김정운 위원장, C채널 굿데이)

농어촌 교인의 고령화와 감소는 교회 재정과 사역 인력 부족을 초래하며, 새로운 사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어촌 교회는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먼저 교회 상황에 맞는 ‘마을목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농어촌 교회 조사*에 따르면 마을 목회를 하는 비
율은 18%에 불과하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교회 규모가 작아서’가 꼽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농어촌목회의 강
점으로 드러난 ‘목회자 재량권’, ‘공동체 문화’ 요인은 소규모 교회라도 마을 목회를 시작할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
회를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거점으로 바라보고, 농어촌 교회 간 연합 및 도시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역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교회의 미래를 위해 세대 간 연결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시로 떠난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농어촌 교회와 도시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 사역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가 단기적 또는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도시 교회 청소년청년을 위한 캠
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다. 

농어촌 교회의 위기는 단순한 교인 수 감소를 넘어 농어촌지역에 신앙 공동체 자체가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에
서 한국교회 공동의 문제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사명을 이어왔다. 이번 조사에서 5명 중 1
명 꼴로 농어촌 목회자가 10년후 시무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지금이야말로 농어촌 교회
가 지닌 강점을 살리고, 도시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내 지속 가능하고 강한 신앙 공동체를 구축해야 할 시기이다. 
*넘버즈 189호 참조(기독교대한감리회 농어촌 교회 실태 조사)

목회 적용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16)

관련 성경 구절

https://youtu.be/_f307x1dhew?si=-2arJnnjIWUXuXbo


1.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2. ‘나이듦’에 대한 5060세대의 인식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넘버즈 칼럼
2025 대한민국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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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추적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2013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약 90% 수준을 기록해 왔다.* 이는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대단히 심각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러한 갈등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할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아 
1990년 이후 발생한 사회적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다. 

• 연도별 갈등 비용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중반부터 갈등 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16~2020
년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6~2020년 연평균 갈등 비용은 412조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박근혜 대통
령 탄핵이 있었던 2017년의 갈등 비용은 무려 1,74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해 국가 예산(401
조)의 4.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현재 탄핵정국에서 작년과 올해 사회적 갈등 비용이 크게 증
가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연도의 사회 갈등 비용 1,741조!

[그림] 구간 연도별 연평균 갈등 비용 (원)

※출처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쟁해결연구센터,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2023.12. 
*넘버즈 270호 참조 
Note) 연인원 500명 이상이 집단적 행동 조직, 공중 접근성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최소 100명 이상이 1회 이상 집단적 행동 조직, 상충된 쟁점을 두고 대립하는 
          행위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7일 이상 지속 등 3개 조건에 모두 부합한 경우를 공공갈등으로 판단해, ‘참여자 수 X 발생 시간 X 2024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갈등 비용을 추계

• 갈등유형별 연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념’ 갈등이 60조 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용을 기록했다.   
• 이념 갈등의 경우 가치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데다가,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갈등이 
장기화되기 때문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탄핵을 둘러싼 사회 전반적인 이념 갈등이 우려되는 
이유이다.

[그림] 유형별 연평균 갈등 비용 (1990~2022년, 원)

사회 갈등유형 중 ‘이념’ 갈등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아!

※출처 :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쟁해결연구센터,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2023.12.

1990~ 
1995년

1996~ 
2000년

2001~ 
2005년

2006~ 
2010년

2011~ 
2015년

2016~ 
2020년

2021~ 
2022년

34조

412조

44조35조22조4조3조

이념 노동 계층 지역 환경 교육

0.8조1.3조2.3조5.8조9.2조

60.0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52조 
1,741조 

61조 
104조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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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0 시니어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한 보고서(하나금융)가 최근 발표됐는데 이중 ‘나이듦’에 대한 인식 부분
을 살펴본다. 이 조사는 상위 40%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1억 원 이상을 보유한 50~60대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 본인 스스로가 늙었다고 인식하는지를 물은 결과, ‘늙었다는 생각이 듦’이 절반가량인 48%였고, 이중 ‘나도 이제 
늙었다’고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은 4%에 불과했다. 

• 한편 5060세대가 고령자(노인)라고 생각하는 기준 연령은 평균 73세였다.

[‘나이듦’에 대한 5060세대의 인식] 
5060세대가 생각하는 고령자(노인) 연령, 평균 73세!

[그림] 늙음에 대한 자기인식 (5060세대, %)

※출처 : 하나금융연구소, 5060 시니어의 The Next 라이프, 2025.02.12.(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에 거주하는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을 보유한 50~60대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9.) 

• 50~60대가 되면서 겪을 수 있는 변화와 관련된 진술문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나이가 들
어가면서 ‘체력이 약해짐’에 대다수(87%)가 동의했고, ‘인지능력/기억력 감퇴’,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소외감 듦’,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욕 감소’에 60% 이상이 동의했다. 신체적 변화(체력적/정신적)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관
계 문제에도 봉착하게 됨을 알 수 있고, ‘기존에 알던 사람과만 교류하게 된다’(44%) 등의 항목을 통해 새로움보다
는 익숙함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짐을 엿볼 수 있다. 

[그림] 나이듦에 따른 변화에 대한 동의율 (5060세대, 상위 7위, %)

5060세대, 나이듦에 따라 ‘기존 알던 사람과만 교류하게 된다’ 44%!

※출처 : 하나금융연구소, 5060 시니어의 The Next 라이프, 2025.02.12.(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에 거주하는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을 보유한 50~60대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9.) 

전혀  
늙었다는 
생각 들지 
않는다

별로  
늙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반반 
이다

약간  
늙었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이제 
늙었다는 
생각이 
든다

4

44

26
22

3

[그림] 고령자(노인)의 주관적 기준 연령 (5060세대)

평균 73세

체력이 약해진다(힘, 시력, 청력 등)

인지능력/기억력이 감퇴했다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소외감이 든다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감소한다

죽음을 진지하게 준비하게 됐다

새로운 환경,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

기존에 알던 사람과만 교류하게 된다 44

50

53

60

61

7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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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더 좋은 점은 없을까? 나이 들어서 얻을 수 있는 특권에 관해 물은 결과, 5060세대 10명 중 
7명(68%) 정도는 ‘인생의 지혜, 인격의 성숙함’을 경험해서 좋다고 응답했고, ‘내 관심사, 취미, 여가를 즐길 수 있
는 물질적/시간의 여유’를 꼽은 비율도 63%였다. 그 외에 ‘감정의 기복이 줄어 평온한 마음’ 44%, ‘경제적 부담 감
소’ 38% 등의 순이었다.

※출처 : 하나금융연구소, 5060 시니어의 The Next 라이프, 2025.02.12.(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에 거주하는 금융자산 1억원 이상을 보유한 50~60대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9.) 

[그림] 젊을 때보다 나이 들어서 더 좋은 점 (5060세대, 상위 5위, 중복응답, %)

나이들어 좋은 점, 젊을 때보다는 ‘인격의 성숙함’ 경험해 좋다!

인생의 지혜, 인격의 성숙함

내 관심사, 취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물질적/시간의 여유

감정의 기복이 줄어 평온한 마음

경제적 부담 감소(소득활동/노동의 부담 감소)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체력과 건강을 더 잘 챙길 수 있음 28

38

44

63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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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즈 칼럼

2025 대한민국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배화숙 교수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경계를 의심하고 샬롬을 선포하다 
오래전, 교회 청년 시절이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나라에 최초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많
은 공단을 찾아갔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던 형님, 언니들 틈에 나도 자연스레 끼어 있었다. 21세
기에 접어들며 북한이탈주민 한두 가구를 방문해 정착을 돕는 자원봉사를 잠시 했다. 몇 년 뒤에는 다문화 다민족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연구소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과 관련한 연구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 사이 대형 교회들은 예배 동
시통역을 도입하거나 여러 언어로 예배를 진행하며 다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갔다. 명절이면 도심과 관광지에서 
오랜만에 휴식을 즐기는 이주노동자들의 모습은 어느덧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대학가에서도 몇 해 전부터 외국인 유
학생 유치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도시들까지 가세해 더 많은 나라에서 유학생을 불러들이려 
애쓰며, 졸업 후 정착 기회까지 제공하겠다는 분위기다. 돌아보면, 나의 경험은 그저 이주민들의 언저리를 오가던 개
인적 발걸음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으로 온 나그네들은 ‘외국에서 출발했다’는 하나의 공통점만
으로 묶을 수 없을 만큼 다채로운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2024년 기준 장 단기 체류 외국인은 2,660,783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5.2%에 해당하며, 20명 중 1명이다.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은 566,961명이며, 임금근로자 약 2,169만 명 대비 2.61%에 해당한다. 즉, 100명이 급여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중 2~3명이 외국인이라는 의미이다. 결혼이민자는 181,436명이며, 최근에는 현저히 줄어들었
지만, 북한 이탈 주민 누적 입국자는 31,408명이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 영역에서 ‘글로벌’이 기본값이 되면서 
여행에서 정착을 위한 이주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의 목적, 유입 경로, 출신 국가 비중, 성별 및 세대 
비중 등이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다. 
이번 글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이다. 이주민의 성격과 상황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
지 않은 과제는 이주노동자와 우리 사이의 거리이다. 크고 작은 산업재해에는 항상 이주노동자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
어,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이주민을 돕고 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들도,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와 
구별되는 사역이 무엇인지, 선교적 차원이나 이웃사랑 실천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내용과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
민하고 있을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두 얼굴, 인권 주권의 이분법 현실 
인권 침해, 불법 체류, 송출 비리 등 문제가 많았던 산업 연수생 제도를 대신하여 2007년부터 고용 허가 제도가 시행
되었다. 고용 허가 제도는 한국 정부와 2024년 현재 17개국 정부가 각각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내국인 우선 고용의 원칙 하에 최소한의 외국인을 수용하되, 근로기준법상 근
로자성을 인정하여 국적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사용자 측은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이나 임금 상승 등 기업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비판하였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을 허락한다고 하면
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아 현대판 노예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EC%A0%80%EC%9E%A5%EC%86%8C/2296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EC%A0%80%EC%9E%A5%EC%86%8C/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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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 제614호(2025년 3월 1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대통령제 개헌, 명태균 관련 특검 등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45호 (2025년 3월 1주)  
- 탄핵에 대한 의견, 탄핵 심판 전망, 헌법재판소 탄핵 신판 과정 신뢰도, 차기 대통령 적합도 등

중도층 60%,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 [시사IN 한국리서치 공동조사]  
시사IN_2025.3.4.

사회 일반
걱정 우울로 덮힌 한국사회…"내 이념은 중도" 절반 육박  
연합뉴스_2025.3.6.

갈라진 20대 남녀… 지지 정당 엇갈리고, 상호 호감도 최악  
조선일보_2025.3.7.

“중국 이미지 한 방에 바꾼 딥시크…한국, 직접 개발 강박 벗어야”  
경향신문_2025.3.4.

한국인들 해외서 돈 펑펑 쓰더니…'충격 전망' 나왔다  
한국경제_2025.3.3.

한국인, 이주 노동자보다 北 이탈 주민에 더 거리감 느낀다  
조선일보_2025.3.4.

‘39조2000억’…지난해 사교육비 역대 최대 경신  
국민일보_2025.3.6.

아이 낳으면 1억원 내건 인천시, 인구 증가 전국 1위  
연합뉴스_2025.3.9.

해마다 단어 300개씩 잃어간다…일상대화 얼마나 하십니까  
한겨레_2025.3.4.

청년 • 청소년
"결혼 출산에 대한 청년세대 감정은 '행복'보다 '슬픔 공포'"  
연합뉴스_2025.3.11.

[단독] 미성년 성폭력 범죄 ‘역대 최대’인데…법원에선 툭하면 ‘증거 부족’ 무죄  
매일경제_2025.3.4.

우울증 10명 중 3~4명은 2030...자살률 가장 높은 계절, 겨울 아니다?  
조선일보_2025.3.6.

노인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받는다…이런 수급자 5만명 육박  
연합뉴스_2025.3.11.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185155.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5154300530?input=1195m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3/07/C5CC2HB5LRDYNOX74MEZRAXMUA/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1030300530?section=search
https://www.mk.co.kr/news/society/11255449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03/05/U27VTHII6ZFXBBJPAQVQA6RMOI/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042107005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0085700530?input=1195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273059g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544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7830988&code=61121111&cp=nv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03/03/3QKJZS6NYNFBJL2IKGBZYQ6CPU/
http://nbsurvey.kr/archives/6943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9015600065?input=1195m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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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경제 • 기업
日 앞지른 韓대기업 연봉, 인상률 EU의 2배  
동아일보_2025.3.6.

자영업자 두달새 '20만명 폐업'…전체 550만명으로 코로나 수준  
연합뉴스_2025.3.10.

월 100만원도 못버는 '사장님'…사상 첫 900만명 넘었다 [2025 자영업 리포트]  
중앙일보_2025.3.11.

[경제안보지표] 가정경제 인식 -17, 국가경제 인식 –64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3.4.

K-푸드 수출액…라면이 13억6천만달러로 1위  
연합뉴스_2025.3.6.

건강
블랙핑크 지수 “아무리 바빠도 욕조에서 ‘이것’ 꼭 해”… 혈액순환에 최고?  
조선일보_2025.3.9.

기독교 • 종교
‘거룩한 습관’ 가정예배로부터… 부모 자녀 함께 ‘눈높이 교제’  
국민일보_2025.3.4.

교인 10명 중 2명 “가족 지인 이단에 빠진 적 있다”  
국민일보_2025.3.4.

트렌드
고물가가 흔드는 미식 트렌드 '맛있는 사치'는 계속될까?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5.2.27.

일 줄어든 지게차 기사…“바짝 벌자” 3시간 알바  
중앙일보_2025.3.5.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3222&code=0301&trendType=CKOREA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8164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3/07/2025030701524.html
https://hrcopinion.co.kr/archives/32269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305/131152273/2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0899842&code=23111111&sid1=chr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7133400030?input=1195m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0984952&code=23111111&sid1=chr
https://www.yna.co.kr/view/PYH20250306126400013?section=search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684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
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미션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협력기관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섬기는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만든 이들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
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
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
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주)치윰,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
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
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MOU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후원 방법 (국내)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후원 명단 안내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http://www.mhdata.or.kr/bbs/page.php?hid=support
https://www.paypal.com/paypalme/mhdata2019
https://www.paypal.com/paypalme/mhdata2019
https://www.paypal.com/paypalme/mhdata2019
https://www.paypal.com/paypalme/mhdata2019
http://mhdata.or.kr/bbs/page.php?hid=agency


연구소 소식

본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두란노에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목회 5대 핵심 사역별 통계 자료를 통해 한국 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를 점검해 보는 세미나입니다. 

1) 일시 :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13:30~18:00 
2) 장소 :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 
3) 대상 : 미래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리더 
4) 참가비 : 25,000원 → 20,000(20%할인) 
5) 할인기한 : 2025년 3월 13일 목요일까지 
6) 문의 :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02-2078-3437 
*세미나 등록시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책을 증정합니다.

[두란노] 창립 45주년 기념 세미나

세미나 
신청하기

목회데이터연구소가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
를 진단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출간

책 구입 안내

https://www.duranno.com/biblecollege/view/seminar_detail.asp?smrnum=3691
https://www.duranno.com/biblecollege/view/seminar_detail.asp?smrnum=3691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0


본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한국기독교 140주
년을 맞아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과 헌신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미션 투게더 21> 묵상집을 제작했습니다. 

1) 책자 신청 : QR코드로 신청 
2) 기간 : 2025년 3월 26일(수) 마감 
3) 문의 : 02-544-9544 

*카카오톡 ‘기아대책 미션파트너’ 채널을 추가하시면 
  3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아대책] 2025 부활절 캠페인 <미션 투게더 21>

연구소 소식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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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f.kakao.com/_cex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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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f.kakao.com/_cexmbn
http://pf.kakao.com/_cexmbn
http://pf.kakao.com/_cexmbn
http://pf.kakao.com/_cexmbn
https://forms.gle/xJL9oCfW6ZCuV8Yn8

